
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

특별자치도관광협회가 주관한

2025 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

기원 제28회 제주국제관광마라톤

축제 가 19일 외국인 400여명을 포

함해 46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구

좌종합운동장(김녕해수욕장)~구좌

해맞이해안도로(김녕-월정-행원-

한동) 구간에서 열렸다.

대회 결과 하프 코스 남자부는

최진수(서울)씨가 1시간13분59초

로, 여자부는 다카하시 마키(일본)

씨가 1시간24분05초로 각각 우승을

차지했다. 특별상으로 처음 신설된

런어웨이상(코스프레)과 환경대상

(줍젠, JEN: Jeju Eco-friendly

Network) 시상과 연령대별 남 여

1위, 최고령 완주상에게 부상으로

스포츠상품 교환권을 지급했다.

대회에는 제주관광협회 교류 단

체 기관인 중국, 일본, 대만관광협

회 등도 참가했다. 문미숙기자

제주지역의 지난달 취업자 수가 1

년 전보다 2000명 증가한 것으로

나타났다. 하지만 안정적인 고용

흐름에도 20대 취업자는 두 자릿수

의 감소율을 보여 청년층의 취업이

여전히 늦어지는 반면 60세 이상

취업자는 4000명 증가해 취업전선

으로 나서는 고령층이 상당한 것으

로 풀이된다.

지난 17일 호남지방통계청 제주

사무소가 발표한 4월 제주도 고용

동향 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취업

자 수는 40만명으로 1년 전보다 0.5

%(2000명) 증가하고, 고용률은

69.2%로 0.5%포인트(p) 상승했다.

취업자 증가 속에서도 연령대별

로는 차이를 나타냈다. 20대 취업

자는 4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

10.5%(5000명) 줄어 감소폭이 가장

컸다. 30대는 6만7000명으로 1년

전보다 0.6% 줄었다. 40대와 50대

취업자는 각각 9만7000명으로 각각

2.5%(2000명), 0.3% 증가한 것으로

집계됐다.

또 60세 이상 취업자는 4.4%

(4000명) 증가한 9만6000명으로,

전체 취업자의 24%에 달해 취업자

4명 중 1명 꼴로 나타났다. 생계나

노후 준비 부족, 자녀 뒷바라지 등

을 위해 은퇴 후 창업이나 재취업

에 나서거나 행정이 진행하는 공공

근로 참여자 수가 고령 취업자 수

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.

취업자를 산업별로 보면 농림어업

이 5만명으로 7.4%(4000명) 줄었고,

제조업은 1만3000명으로 14.3%

(2000명) 감소했다. 경기가 부진한

건설업 취업자는 14.0%(5000명) 감

소한 3만1000명으로 나타났다. 전기

운수 통신 금융업 취업자 역시 12.8

%(5000명) 줄어든 3만3000명이다.

반면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 취업자

는 10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7.4%

(7000명) 증가했고, 사업 개인 공공

서비스 취업자는 6.8%(1만1000명)

증가한 17만1000명으로 나타났다.

한편 지난달 실업률은 2.5%로 1

년 전보다 0.2%p 상승하고, 실업자

는 1만명으로 11.8%(1000명) 증가

했다. 문미숙기자

올해 제주산 마늘의 2차 생장(일명

벌마늘 ) 피해가 심각해 농가들의

속이 타들어가는 가운데 도내 최대

마늘 주산지인 대정농협이 농가와

계약재배한 마늘 수매가격을 상품

㎏당 3800원으로 결정했다.

대정농협은 지난 17일 이사회를

열고 올해 마늘 수매가를 이같이

결정했다고 밝혔다. 올해 마늘 수

매가는 계약가보다 ㎏당 300원 높

고, 2023년산 수매가보다 600원 오

른 가격이다.

대정농협 강성방 조합장은 올

해 자연재해로 마늘 상품 비율이

40% 정도로 평년(70%)에 크게 못

미치고, 3.3㎡당 수확량도 4.5~5㎏

으로 평년(5~7㎏)보다 줄어들 것

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가소득 감

소 등 어려운 농가 상황을 감안해

이사회에서 수매가를 계약가보다

㎏당 300원 높게 결정했다 고 설명

했다.

대정농협이 올해 지역 농가와 수

매하기로 계약한 마늘은 5134t으

로, 도내 전체 지역농협 계약재배

물량(7814t)의 65.7%를 차지한다.

예년의 경우 마늘 재배농가들과 상

인들 간 밭떼기거래도 일부 이뤄졌

지만 올해는 거래가 전혀 이뤄지지

않은 것으로 알려졌다. 이에 따라

대정농협은 계약재배 농가에 한해

계약물량 외에 추가로 더 수매키로

결정, 계약 물량(5134t)을 포함해

총 7000t의 마늘을 사들일 방침이

라고 밝혔다.

도내 최대 주산지인 대정농협이

지역농협 가운데 가장 먼저 마늘

수매가를 결정하면서 나머지 마늘

산지 8개 농협도 곧 수매가를 결정

할 것으로 보인다. 예년의 경우 수

매가는 대부분 지역농협별로 같거

나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돼 왔다.

올해 제주산 마늘 재배면적은

1088㏊로 전년보다 12% 감소했다.

생산량은 전년보다 6% 줄어든 1만

6600t으로 예상됐는데, 인편분화기

에 고온과 잦은 비로 인한 일조량

부족 등으로 벌마늘 발생률이 평년

보다 높아 예상보다 더 줄어들 전

망이다.

제주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1차

조사(4월 16~17일)에선 벌마늘 발

생률이 48.4%, 2차 조사(4월 30~5

월 1일)에선 57.8%로 나타났다. 평

년 발생률이 5% 정도임을 감안하

면 올해 벌마늘은 10배 이상 증가

한 셈이다.

한편 벌마늘 피해가 심각해지자

정부는 이달 초 농업재해로 인정했

는데, 마늘 농가에선 정부와 제주

도에 벌마늘 3000t을 빨리 수매하

고 현실적인 피해 보상을 촉구하고

있다.

문미숙기자 ms@ihalla.com

2024년 5월 20일 월요일6 경 제

마늘 수매가 오르면 뭐하나! 작황 최악인데

▶경림산업(주)=오는 22일 창립 45주년을 맞는 경

림산업(주)(대표이사 김기형 사진)는 스티로폼 단

열판(건축물 단열재)과 농축수산물 포장재를 생산

하는 도내 대표적인 스티로폼 제조업체다.

스티로폼 단열판은 내수성과 방습성이 우수해 시공 후 장기간

성능이 변치 않으며 포장재 상자는 충격성과 적재성, 상품성, 경량

성, 단열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.

김기형 대표는 40여년 간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스

마트공장을 도입해 공정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안전한 근로환경을

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 고 말했다. ☎ 799-0410.

▶금남여객운수(주)=22일 창립 54주년을 맞는

금남여객운수(주)(대표이사 조경수 사진)는 제주

시와 서귀포시를 비롯해 동부권역 중산간도로와 일

주도로에서 버스를 운행중이다.

현재 135대의 버스를 보유해 16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화

단결과 근면성실, 친절봉사를 사훈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운송 서비

스 제공에 주력하고 있다.

조경수 대표는 반세기가 넘는 동안 도민과 관광객의 발 역할을

수행해 왔는데, 안전 운행과 최고의 서비스로 도민과 관광객 수송

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. ☎ 753-4423~5.

▶제주축산농협 아라종합타운=제주여고 사거리

에 위치한 제주축산농협 아라종합타운(장장 한경

수 사진)이 오는 25일 개점 17주년을 맞이한다.

하나로마트와 금융점포, 한우전문식당인 한우플

라자를 운영하고 있는데, 한우플라자는 도내 최초 농림수산식품부

지정 쇠고기 이력 추적 시스템 적용 사업장으로 제주 축산물의 신

뢰성을 높이고 있다.

한경수 장장은 청정 제주 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면서 안전

한 먹거리 제공과 보다 나은 유통 금융 서비스 제공에도 노력하겠

다 고 말했다. ☎ 726-7021. 문미숙기자 ms@ihalla.com

창립기념일을 축하합니다 금주(5월 20~26일)

당첨번호 2, 19, 26, 31, 38, 41

2 등

보너스숫자
34

1 등 6개 숫자 일치

2 등
5개 숫자+

보너스숫자일치

3 등 5개 숫자 일치

4 등 4개 숫자 일치

5 등 3개 숫자 일치

로또복권 <제1120회>

주말도 없는 해녀들 지난 18일 제주시 구좌읍 바다에서 해녀들이 물질을 하기 위해 테왁을 들고 바다로 입수하고 있다. 이상국기자

취업자 늘었지만 20대는 10% 감소


